
대순사상논총 제54집 (2025), pp.121~154

https://doi.org/10.25050/jdaos.2025.54.0.121

신라 왕실의 조상숭배신앙 시론

21)서 영 교 *

◾국문요약

왜국(倭國)의 왕(王)과 비(妃)에 대한 우로(于老)의 나쁜 언사가 왜

군의 침략을 불렀다. 왜인들은 우로를 체포하여 머리를 잘랐다. 그리

고 암매장했다. 사람들은 시신이 장례식 없이 유기되는 것을 죽음보다 

더 두려워했다. 우로의 아내는 남편의 시신을 찾아다녔다.

그녀는 남편이 묻힌 장소를 알고 있는 왜인에게 접근하여 유혹했다. 

그가 장소를 알려주자 그녀는 사람을 시켜 왜인을 죽이고, 남편의 시

신을 찾았다. 우로는 조상들이 잠든 묘원에 묻혔고, 영원한 안식을 얻

었다. 신라인들은 이승에서 짧은 삶과 함께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난다

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두 번째 삶을 믿었다. 죽음을 존재의 해

체가 아니라 삶의 단순한 변화로 보았다.

668년 문무왕이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개선한 왕은 가장 먼저 묘당

(廟堂)를 찾아가 감사를 올렸다. “조상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687년 신문왕이 묘당에서 조상에게 고백했다. “내가 

도리를 하지 않아, 정의가 어그러지는 것을 하늘이 보고, 괴변이 나타

나 해와 별은 빛을 잃어가므로, 무섭고 두렵습니다. 마치 내가 깊은 

못이나 계곡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서 왕자가 태어난 날 낮에 

먹구름이 끼고, 번개가 치는 천기(天氣)에 왕은 충격을 받았다. 조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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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후손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바라보고 있으며, 삶의 노정에서 그

를 지탱해 주는 보호자요, 하늘을 통해 경고하는 재판관이었다. 후손

은 어려움에 봉착하면, 조상의 지혜에 호소하고, 잘못을 저지른 다음

에는 조상에게 용서를 청했다.

원성왕(785~798)은 죽은 아버지가 만파식적(萬波息笛)을 선물했다. 

라고 주장했다. 죽은 자들은 제사를 받는 대상이자 제사를 올리는 존

재로서 조상제사에 참여한다고 신라인들이 믿었다. 원성왕이 부(父)에

게 제사를 지내면 망부(亡父)는 조부(祖父)에게 제사를 지내고, 망조부

(亡祖父)는 외삼촌 문무왕에게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문무왕은 조카 

흥평에게 만파식적을 주고, 흥평은 아들 명덕에게 그것을 전달한다. 

마지막으로 명덕이 살아있는 아들 원성왕에게 하사한다.

신라인들은 이러한 순차식 상향 제사와 하달 순서를 믿었다. 후손

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허물고 죽은 조상과 소통하며 그들의 삶의 

방향을 정했다.

주제어: 우로, 명원부인, 문무왕, 신문왕, 원성왕, 만파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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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무덤 속 삶

Ⅲ. 조상(祖上)과의 대화

Ⅳ. 죽은 자가 준 신기(神器)

Ⅴ. 맺음말

Ⅰ. 머리말

신라 관련 조상숭배 기록을 보면 현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이 많다. 그들의 머리에는 전설 같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왜인(倭人)에게 참수되어 암매장(暗埋葬)된 남편의 시신을 찾기 위한 

처(妻)의 처절한 분투, 그리고 그녀의 복수로 죽임을 당한 왜인을 남편

의 무덤에 기어코 순장(殉葬)하는 서슬이 퍼런 이야기가 있다. 전쟁에 

승리하여 개선하면 가장 먼저 묘당(廟堂)을 찾아 조상을 배알(拜謁)하고 

감사를 표하는 문무왕, 후손이 잘못을 저질러 천문(天文)이 경고했다고 

조상에게 뉘우치면서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는 신문왕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살아 있는 자가 죽은 자와 대화를 했다. 산자는 죽

은 자에게 기도를 올렸고, 원하는 신기(神器)를 받아내기도 했다.

우리가 신라인들의 조상숭배 신앙을 도외시한 채 이를 바라보면, 

그것은 그저 혼란스럽고 기이하여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이야기는 조상을 숭배하는 고대인의 사고방식을 말해준다. 우

리는 여기서 역사학에서 정치와 물질적 현상, 제도만을 연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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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연구 대상을 인간의 영혼으로 확

대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 프랑스 실증주의 역사학자 쿨랑주

(Coulanges, 1830~1889)의 저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영혼

이 믿었고 생각했고 느꼈던 것을 알아내야 그들의 신앙에서 파생된 법

과 제도 등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한 그의 이론은1) 우리에게 난해한 고

대의 사료를 재성찰하게 한다. 하지만 The Ancient City는 그리스ㆍ

로마의 사료들과 인도의 마누법전을 분석하여 집필한 연구서이다. 고

대 서양ㆍ인도의 사례가 동아시아에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장담

할 수 없다.

103년 전 일본의 법학자 호즈미 노리시게(穂積陳重)에 의해 쿨랑주

의 이론이 동아시아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는 그 

이론을 분석의 틀로 삼아 일본의 조상숭배 신앙을 연구하여 그것으로

부터 그 나라의 법ㆍ제도가 배태했다는 것을 논증해 냈다.2) 그리하여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종교ㆍ법ㆍ제도의 관계를 조명한 쿨랑주의 

1864년 저서 고대도시(古代都市)는 일본의 저명한 법학자 나카가와 

젠노스케(中川善之助)에 의해 “현대 사회과학의 시작을 알린 걸작”으

로 평가받았다.3) 그의 이론은 상주사(商周史) 연구의 석학인 카이즈카 

시게키(貝塚茂樹, 1904生)에게도 깊은 영향을 주었다. 카이즈카(貝塚)

의 방대한 중국 고대사(동아시아 사례) 연구에 그의 이론이 스며있다.4)

1) Numa Denis Fustel de Coulanges, The Ancient City -A Study on the 
Religion, Laws, and Institutions of Greece and Rome- (Kitchener[Ontario]: 
Batoche Books, 2001), p.76.

2) 穂積陳重, 祖先祭祀と日本法律, (東京: 有斐閣, 1922), pp.1-315.
3) Baron Nobushige HOZUMI, Ancestor-Worship and Japanese Law, Seven Edition, Revised by Shigeto Hozumi, (Tokyo: The Hokuseido Press, 1943): 稲福日出夫 

試譯,｢穂積陳重,祖先崇拝と日本法｣, 沖縄法政研究 18 (2016), p.116; フュステ
ル・ド クーランジュ(著), 田邊貞之助 (譯), 古代都市, (東京: 白水社, 1950); 쿨랑
주, 고대도시: 그리스 로마의 신앙, 법, 제도에 대한 연구, 김응종 옮김 (파주: 
아카넷, 2000).

4) 貝塚茂樹, 甲骨文時代区分の基礎的研究 (京都大学博士論文 1961); 貝塚茂樹著作
集 (東京: 中央公論社, 1976~1978):中国の古代国家ㆍ中国古代の社会制度ㆍ殷
周古代史の再構成ㆍ中国古代史学の発展ㆍ中国古代の伝承ㆍ中国古代の精神ㆍ中国の史学ㆍ中国の歴史ㆍ中国思想と日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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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초 프랑스에 유학했던 중국학자 리쭝퉁(李宗侗)은 쿨랑주 

이론이 중국 고대사회의 비밀을 푸는 열쇠라고 여기고, 1934년에 희
랍로마고대사회연구서(希臘羅馬古代社會硏究序)를 발간하여 중국에 

소개했고, 종법(宗法)의 질서가 봉건제로 이어졌다는 점을 밝혔다.5) 

한국학자 김두헌(金斗憲)도 그 이론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1922년 

그의 동경 유학 시절에 발간된 조상제사와 일본법률(祖先祭祀と日本

法律)을 그가 보고 이론을 접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두헌, 조선가족

제도연구(朝鮮家族制度硏究) (을유문화사, 1949)는 한국의 가족 제도

사에 이정표적인 업적이다.

그의 이론은 다음 명저를 통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Wu Hung, Monumentality in early Chinese art and architecture,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5); 우훙(巫鴻), 순간과 영원, 김

병준 옮김, (파주: 아카넷, 2001)을 읽어보면, 미국의 중국학 대가 우

훙도 쿨랑주에게 깊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변태섭의 한

국 고대 조상숭배신앙 연구 역시 그러하다. 그는 그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왜 유용한지 연구사적으로 밝히고, 한국 고대인의 조상숭배신앙

을 분석했다.6)

이 글에서 필자는 신앙으로부터 배태된 법ㆍ제도를 밝히는데 앞서 

죽은 조상에 대해 ‘신라인’이 품고 있던 신앙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살

펴보겠다. 먼저 신라인들에게 무덤은 어떠한 곳인가. 다음으로 죽어서 

신이 된 조상들은 후손들에게 어떻게 봉양을 받았는가. 마지막으로 묘

당에서 조상을 만난 후손은 어떠한 보답을 받았는가.

마누법은 인간에게 최초의 신(神)은 죽은 조상이었다고 하고 있

다.7) 죽음은 신비였고, 그들을 또 다른 영역으로 인도했다. 죽음은 사

5) 吉朗士(著)ㆍ李宗侗(譯), 希臘羅馬古代社會硏究 (臺北: 中華文化出版事業委員會, 1955).

6) 변태섭, ｢한국고대의 계세사상(繼世思想)과 조상숭배신앙｣, 역사교육 3ㆍ4(1958ㆍ
1959); 김정숙, ｢고대사회의 조상숭배와 사회조직: 드 꿀랑즈의 고대도시에 관한 한
국 고대사적 이해｣, 대구사학 60 (2000); 장인성, ｢퓌스테 드 쿨랑주와 중국고대사 
연구｣, 고대도시: 그리스 로마의 신앙, 법, 제도에 대한 연구 (파주: 아카넷, 
2000). 연구사 정리에 앞 3개의 논고를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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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의 생각을 눈에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일시적인 것

에서 영원한 것으로, 인간적인 것에서 신적인 것으로 고양시켰다.

Ⅱ. 무덤 속 삶

박ㆍ석ㆍ김(朴ㆍ昔ㆍ金)이 하나의 통혼권을 이루고 왕위를 교대했

던 신라 상대(上代) 석씨(昔氏) 조분왕(助賁王)ㆍ沾解王 시기였다. 주

변 소국들과 전쟁이 잦았다. 시대가 군사 카리스마를 소유한 자를 요

구했다. 내해왕(奈解王)의 아들 우로(于老)는 전쟁 영웅이었다.

내해이사금(奈解尼師今) 17년(209) 7월이었다. 포상(浦上)의 8개 나

라(창원ㆍ칠원ㆍ고성 등)가 가라(加羅, 김해 본가야)를 침공했다. 가라

의 왕자가 신라에 도움을 청했다. 부왕(父王)의 명령으로 우로는 6부

병(部兵)을 이끌고 출동하여 8개국의 장수를 쳐 죽이고, 그들이 포로

로 잡은 6천 명을 구출하여 돌려보냈다.

그의 두 번째 출동은 조분왕 2년(231) 7월이다. 우로는 대장군이 

되어 감문국(甘文國, 김천)을 정복하고 그 땅을 신라의 영토로 삼았다. 

그의 세 번째 출정은 조분왕 4년(233)이었다. 그해 5월 왜군이 동해

안에 상륙했다. 7월에 우로가 군대를 이끌고 사도(沙道, 영일만 부근)

에 도착하여 화공(火攻)으로 왜의 배에 불을 지르자 왜군들이 바다에 

뛰어들어 많은 자가 익사했다.

조분왕 16년(245) 네 번째로 출정하였다. 이번에는 고구려였다. 여

기서 우로는 강력한 고구려군의 공세에 밀려 퇴각하였다. 우로의 다섯 

번째 출정은 첨해이사금(沾解尼師今, 247~261) 초기였다. 신라에 신

속하다가 이탈한 사벌국(沙伐國, 상주)이 원정 대상이었다. 우로는 그 

7) George Bühler trans, The Laws of Manu. Vol. 25 of The Sacred Books of 
the East (Oxford: Clarendon Press, 1886), pp.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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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공격해 멸망시켰다.

지금까지 우로의 전쟁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작 우리에게 깊은 인상

을 주는 것은 그의 군사적 공적이 아니라 그의 비극적인 최후이다.8)

그의 죽음 대한 기록이 한국기록(삼국사기 권45, 昔于老傳)과 일

본기록(日本書紀 卷9, 神功皇后 9年 12月 조 [宇流助富利智干])에 

동시에 나온다. 당시 우로의 비극이 한반도는　물론이고 일본열도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깊은 인상을 남겼고,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되어 

전해져 오다가 양국 기록에 남았다. 먼저 삼국사기를 보면 이러하다.

A-①(沾解王) 7년 癸酉에 倭國 사신 葛那古가 (신라에 와서) 館에 

있었다. 于老가 접대를 주관하게 되었다. 손님에게 다음과 같은 

농담을 건넸다. “조만간에 너의 국왕을 염전의 노비로 만들고, 

너의 왕비는 취사부로 만들겠다.” 倭王이 이 말을 듣고 노하여 

장군 于道朱君을 보내 우리를 공격하자 大王이 于柚村으로 나

가 있었다. 우로가 말했다. “지금의 환란은 제가 말을 조심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된 것이니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우로는 

마침내 왜군에게 가서 말하기를 “前日에 한 말은 농담일 뿐이

었는데, 이렇게 군사를 일으킬 줄이야 어찌 뜻하였으랴?”라 하

니 왜인이 답을 하지 않고 그를 붙잡아 장작을 쌓아 그 위에 

얹어 놓고 불태워 죽인 다음 가버렸다.

②우로의 아들은 어려서 몸이 약한 탓에 걸음을 걷지 못하였으

므로, 다른 사람이 그를 안아다가 말에 태워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후에 訖解尼師今이 되었다.

③味鄒王 때 왜국 大臣이 왔는데 우로의 妻는 국왕에게 청하여 

왜국 사신을 개인적으로 대접할 기회를 얻었다. 왜국의 사신이 

흠뻑 술에 취하였을 때, 그녀는 壯士로 하여금 그를 뜰에 내려

놓고 불에 태워 전날의 원수를 갚았다. 왜인들이 분개하여 金城

에 침공해 왔으나, 승리하지 못하고 돌아갔다.9)

8) 이기동, ｢우로전설의 세계｣, 신라사회사연구 (서울: 일조각, 1997), pp.26-27.

9) 삼국사기 권45, 석우로전, “七年癸酉, 倭國使臣葛那古在館. 于老主之, 與客戱言: 
“早晩, 以汝王爲鹽奴, 王妃爲爨婦.” 倭王聞之怒, 遣將軍于道朱君, 討我, 大王出居于柚
村. 于老曰: ‘今玆之患, 由吾言之不愼, 我其當之.’ 遂抵倭軍, 謂曰: ‘前日之言, 戱之耳, 
豈意興師至於此耶.’ 倭人不答, 執之, 積柴置其上, 燒殺之乃去. 于老子, 幼弱不能步, 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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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록은 3개의 내용으로 나뉜다. ①우로의 죽음, ②어린 우로 

아들의 귀가(歸家), ③우로 처(妻)의 복수가 그것이다.

A-①왜국 사신 갈나고(葛那古)가 신라에 와서 객관에 머물 때 우

로가 그의 접대를 주관하면서 실언(失言)을 했다. 조만간 당신 왕을 

소금 굽는 종으로 만들고, 왕비는 밥 짖는 부엌데기로 만들 것이다. 

이 말을 전하여 들은 왜왕(倭王)이 분노하여 장군 우도주군(于道朱君)

을 보내 신라를 침공하였다. 첨해왕과 우로는 휘하 병력과 함께 우유

촌(于柚村)에 주둔해 있었다. 전투가 벌어지면 많은 사상자(死傷者)가 

나올 터였다. 부담을 느낀 우로는 잘못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스스

로 왜군의 진영으로 갔다. 실언을 사과했지만, 왜인들은 아무 말도 하

지 않고 그를 포박하여 장작더미 위에 놓고 불 질러 분사(焚死)하게 

했다.

A-②우로의 아들 흘해(訖解)가 우유촌의 신라군 주둔지에 있었다. 

어리고 연약한 아들을 전쟁터에 데리고 온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

다. 단순하게 생각해 볼 때 아이를 그 위험한 장소에 데리고 온 곳이 

아니라 우유촌이 우로 소유의 영지였을 가능성이 있다. 싸움에 패배한

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로는 자신 아들의 안위도 고려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아들이 없이는 죽어서도 삶을 누리지 못한다.

진흥왕순수비 가운데 하나인 ｢창녕비(昌寧碑)｣에 보이는 대나말(大

奈末) 비시지(比尸智)의 관직명인 우유(于抽, 울진)ㆍ실직(悉直, 삼척)ㆍ

하서아(河西阿, 강릉) 군사대등(郡使大等)인데 신라 왕경 기준으로 볼 

때 남쪽에서 북쪽으로 동해안을 따라 나란히 위치한 행정단위이다. 우

추(于抽)는 우유(于柚)와 자형(字型)이 거의 동일하다. 우유촌은 삼국

사기 권35, 지리지에 보이는 울진(蔚珍)의 고명(古名)인 우진야(于珍

也)와 통한다. 이기동은 우로가 동해안 지방의 한 성읍(城邑)국가의 족

장인지도 모른다고 했다.10)

抱以騎而歸, 後爲訖解尼師今. 未鄒王時, 倭國大臣來聘, 于老妻請於國王, 私饗倭使臣. 
及其泥醉, 使壯士曳下庭焚之, 以報前怨. 倭人忿, 來攻金城, 不克引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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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③시간이 흘러 미추왕(味鄒王) 재위기가 되었다. 왜국의 대신(大

臣)급 사신이 신라에 왔다. 우로의 처는 미추왕에게 청하여 왜국 사신

을 개인적으로 접대하게 되었다. 왜사(倭使)가 술에 취하자 그녀는 장

사(壯士)를 시켜 그를 뜰에서 불에 태워 과거의 남편 원수를 갚았다고 

한다. 왜국 대신은 과거 우로의 화형(火刑)을 집행한 자였을 것이다.

다음으로 일본서기(日本書紀) 기록을 보면 우로의 죽음은 더욱 

처참하고, 우로 처의 복수와 매장(埋葬)도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다.

B-①신라 왕(宇流助富利智干)을 포로로 삼고 해변으로 가서 정강

이뼈와 힘줄을 뽑고 돌 위에서 기게 하였다. 조금 있다가 목 

베어서 모래 속에 묻었다. 한 사람을 남겨 新羅宰로 삼고 돌아

왔다.

②그 후 죽은 왕(宇流)의 妻가 남편의 시신을 묻은 곳을 몰라

서 혼자 (왜인) 宰를 꾀일 생각을 하였다. 곧 宰를 유인하여 

“왕의 시신이 있는 곳을 알려주면 반드시 후하게 보답하고 또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宰가 속이는 말

을 듣고 시신을 묻은 곳을 몰래 알려주었다. 그러자 왕(宇流)의 

妻가 國人들과 의논하여 宰를 죽였다.

③왕(宇流)의 시신을 파내어 다른 곳에 가서 葬事를 지냈다.11)

B-①왜인들이 우로(宇流)를 사로잡아(禽獲) 해변으로 끌고 갔다. 

포박된 그에게 잔인한 형벌을 가할 터였다. 칼로 종아리를 절개(切開)

하여 정강이뼈(臏)와 힘줄(肋)을 빼냈다(拔王臏肋). 그리고 넓적한 돌

에 그를 올려놓고 기어가게 했다. 그 위에 피가 낭자했으리라. 잠시 

후 우로는 참수되어(斬之) 모래밭에 암매장되었다. 왜인들은 그를 가

10) 이기동, 앞의 책, p.28, p.37, p.41.

11) 日本書紀 卷9, 神功皇后 9年 12月 조, “於是新羅王宇流助富利智干. 參迎跪之.取王船旣叩頭曰. 臣自今以後. 於日本國所居神御子. 爲內官家. 無絶朝貢一云. 禽獲新羅王詣于海邊. 拔王臏肋令匍匐石上. 俄而斬之埋沙中. 則留一人. 爲新羅宰而還之. 然後新羅王妻不知埋夫屍之地. 獨有誘宰之情. 乃誂宰曰. 汝當令識埋王屍之處. 必篤報之. 且吾爲汝妻. 於是宰信誘言. 密告埋屍之處. 則王妻與國人. 共議之殺宰. 更出王屍葬於他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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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하게 고문하고 목을 잘랐을 뿐만 아니라 묘지 박탈이라는 혹독한 

처벌을 가했다. 시신을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 유기하는 것은　영겁의 

형벌이었다. 무엇보다　우로 시신의 다리가 크게 손상되어 있고, 머리

도 몸에서 분리되어 있어 죽어서도 도망갈 수 없었다.12)

우로의 처(命元夫人)는 우로의 영혼과　시신이 겪게 될 기나긴 고

통을 생각했던 것이 확실하다. 당시　사람들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두 번째 삶에서 영혼은 육체와 결합

해 있고, 둘이 함께 태어난 것처럼 죽음도 그들을 떼어 놓지 못했다. 

영혼과 육체는 무덤 속에서 영원히 함께 있다고 믿었다.13) 

여기서 잠시 죽은 미추왕과 김유신의 대력 14년(779년) 4월 대화

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유신의 영(靈)이 미추왕의 무덤을 찾아가 

호소했다. “신은 평생에 난국을 구제하고 삼국을 통일한 공이 있었습

니다. 나라를 진호(鎭護)하여 재앙을 없애고 환란을 구제하는 마음은 

잠시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경술년(庚戌年)에 신의 자손이 아무런 

죄도 없이 죽음을 당했으니, 다른 곳으로 멀리 가서 다시는 나라를 위

하여 힘쓰지 않으렵니다.” 미추왕은 허락하지 않았다. “공과 내가 이 

나라를 지키지 않는다면 저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오. 아

무 소리 말고 그전처럼 힘써 주시오. 김유신이 세 번을 청하였으나 왕

은 세 번 다 허락하지 않으니 회오리 바람은 이 내 (김유신의 묘로) 

돌아갔다.”라고 한다.14)

12) 도미야 이따루, 유골의 증언: 고대 중국의 형벌, 임병덕ㆍ임대희 옮김 (서울: 서
경문화사, 1999), pp.15-56.

13) Numa Denis Fustel de Coulanges, op. cit., (2001), pp.14-17. 에서 인간의 육
체와 영혼의 절대 분리를 가정하는 윤회를 믿기 이전 시기에는 영혼과 육체는 분리
될 수 없다고 믿었다고 한다.

14) 삼국유사 권2, 혜공왕조, “제37대 혜공왕 때인 대력 14년(779년) 4월에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金庾信公의 무덤에서 일어났다. 그 속에 한 사람은 준마를 타고 있었
는데 그 모습이 장군과 같았다. 그리고 갑주를 입고 무기를 든 40여명의 군사가 그 
뒤를 따라서 (味鄒의) 竹現陵으로 들어갔다. 조금 후에 능 속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
는 듯하더니 통곡 소리가 들렸다. 그 호소를 하는 말에, ‘신은 평생에 난국을 구제
하고 삼국을 통일한 공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진호(鎭護)하여 재앙을 없애고 환란을 
구제하는 마음은 잠시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庚戌年에 신의 자손이 아무런 죄도 
없이 죽음을 당하였으니, 다른 곳으로 멀리 가서 다시는 나라를 위하여 힘쓰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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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여기서 혜공왕대 신라인들이 미추왕과 김유신은 땅속에서 

삶을 계속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행복과 고통의 느낌을 간직할 것이라

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 우로가 조상이 모셔져 있는 묘원에 묻히

기 전까지는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없었다. 당시 사람들은 죽는 것보

다 장례의식(葬禮儀式) 없이 제대로 매장되지 않는 것을 더 두려워했

다. 자신의 무덤을 가지지 못한 영혼은 집이 없어 이승에서 노고를 마

친 다음에 기대하는 휴식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무덤 없는 영혼은 

비참하다는 것, 무덤에 의해서 영원히 행복해진다는 것을 확신했다.

B-②그녀는 남편이 암매장된 장소를 알고 있는 왜인(宰: 신라 주

재 대사)에게 접근했다. 재(宰)는 우로가 고문을 당한 후 살해되어 모

래 속에 던져졌을 때 현장에 있었고, 그 모든 것을 주동한 사람이 분

명하다. 어제까지만 해도 복수의 칼을 갈았던 그녀는 목적을 위해 증

오를 감추기로 했다. 그리고 자신 몸을 영구히 그에게 예속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자부심 강한 왕가의 젊은 여인(助賁王女)의 유혹이었다. 설

렘에 의심을 풀어 제친 왜인은 그녀에게 우로의 시신이 어디에 묻었

는지 말해주었다. 

돌변한 그녀는 사람을 시켜 왜인을 죽였다. 이기동의 지적대로 남

편을 죽인 부르쿤트족에 대한 복수를 위해 크림힐트가 훈(Hun)족에게

로 달아나, 계획적으로 훈(Hun)의 추장과 혼인하여 그의 힘을 빌려 

복수하는 것과 너무나 비슷한 발상이다.15)

렵니다. 왕께서 허락하여 주십시오.’ 왕이 대답하기를 ‘공과 내가 이 나라를 지키지 
않는다면 저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오. 아무 소리 말고 그전처럼 힘써 
주시오.’ 김유신이 세 번을 청하였으나 왕은 세 번 다 허락하지 않으니 회오리 바람
은 이 내 돌아갔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대신 金敬信을 보내어 김(유
신)공의 능에 가서, 사죄를 하고 공덕보전(功德寶田) 30결을 취선사에 내리어 명복
을 빌게 하였다. 미추왕의 혼령이 아니었더라면 김유신공의 노여움을 막지 못했을 
것인즉, 나라의 사람들이 그 덕을 기리며 삼산(三山)과 함께 제사 지내기를 게을리
하지 않고 서열을 (박혁거세의) 五陵의 위에 두어 大廟라고 불렀다.”삼국사기 권9, 혜공왕 6년(770: 庚戌年) 8월 조, “大阿飡 金融이 반역하다가 처형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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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남편의 영원한 안식과 행복은 장례 의식의 거행에 달려 있

었다고 믿었다．일본서기(日本書紀) 권9를 보면 시신을 찾아낸 그

녀가　우로를 장사(葬事) 지낼 때 왜인 재(宰)의 시신을 순장하는 기

록이 보인다.

“(유기한) 왕(우로)의 시신을 꺼내어 다른 곳에서 葬事지냈다. 

그때 (왜인)宰의 시신을 왕(우로)의 墓土 밑에 묻어, 왕(우로)의 

관아래 놓고, ‘尊卑의 순서는 실로 이와 같을 것이다.’라고 하였

다.16)

묘역을 조성하기 위해 먼저 땅을 팠을 것이다. 우로의 처가 사람을 

시켜 먼저 왜인(宰)의 시신을 던져 넣었다. 그리고 우로의 손상된 시

신을 복원한 뒤 염을 하여 관에 넣었을 것이고, 관을 왜인(宰)의 시신 

위해 올려놓는 입관 의식이 이어졌을 것이다. 이제 영원불멸의 존재가 

된 우로는 무덤 속에서 안식을 취하게 되었고, 순장된 왜인은 무덤 속

에서 영원히 비천한 종으로 우로를 섬겨야 한다.

“訖解尼師今이 즉위했다. 그는 奈解王 孫이다. 父는 于老角干

이이고, 母는 命元夫人으로 助賁王女이다. …그(于老)는 (아들) 

訖解의 용모가 준수하며, 심기가 강직하고 두뇌가 명민하여 일

을 처리하는 것이 보통 사람과 다른 것을 보고 여러 侯에게 말

했다. 내 집안을 흥하게 할 자는 반드시 이 아이다.”17)

310년 흘해이사금(訖解尼師今)이 왕위에 올랐다. 그는 우로와 명원

부인(命元夫人) 사이에서 태어난 적자(嫡子)였다. 아버지 우로가 왜 군

영에 스스로 걸어가 고문을 당하고 분사할 때 그는 멀지 않은 곳에 

15) 이기동, 앞의 책 p.40. 

16) 日本書紀 卷9, 神功皇后 9年 12月 조, “更出王屍葬於他處,時取宰屍, 埋于王墓土
底, 以擧王櫬窆其上曰. 尊卑次第固當如此.” 

17) 삼국사기 권2, 訖解尼師今 즉위년(310) 조, “訖解尼師今立, 奈解王孫也. 父于老角
干. 母命元夫人, 助賁王女也. 千老 事君有功, 累爲舒弗邯, 見訖解狀貌俊異, 心膽明敏, 
爲事異於常流. 乃謂諸侯曰: 興吾家者, 必此兒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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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당시 어려서 몸이 약해 걷지도 못하는 아이었다. 그의 즉위식

을 보는 사람들에게 감회가 밀려왔을 것이다. 후(侯)들은 우로가 그의 

비범한 아들 흘해를 보고 말한 기억을 떠올렸다. “이 아이가 내 집안

을 흥하게 할 것이다.”

어머니 명원부인이 실종된 아버지의 시신을 기어코 찾아내 장사를 

치렀기에 흘해는 묘당에 제사를 올릴 수 있었고, 우로는 무덤 속에서 

아들의 봉양을 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다.

신라인들은 이승에서 짧은 삶과 함께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현재의 삶 이후에 두 번째 삶을 믿었다. 그들은 죽

음을 존재의 해체가 아니라 삶의 단순한 변화로 보았고, 그들이 지상

에 남겨둔 후손들의 봉양을 받을 것이라 여겼다. 아버지는 아들로 말

미암아 조상들의 망혼에 대한 빚을 갚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불멸도 

보장받는다.

우로의 처와 아들 흘해는 오시리스의 처와 아들 호루스를 연상케　

한다.18) 오시리스는 세트(Seth)에게 모살 당해 시신이 토막이 난다. 

처인 이시스가 여러 지역에 흩어진 시체 조각을 찾아 복원하여 남편

을 부활시켰다. 그리하여 오시리스는 죽은 자의 세계 두아트(Duat)의 

신왕(神王)이 되었다. 아들 호루스는 어머니 이시스의 보호를 받는 연

약한 아이에서 세트와 경쟁하는 전사로 자라나 승리하여 이집트 파라

오 자리에 오른다.19)

18)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 우로는 249년(혹은 253년)에 사망했다고 했는데 訖解는 
356년에 죽었다. 신라본기의 상고기 기록은 왕통 계보와 紀年상 문제점이 적지 않다. 
기년을 70여 년식 인하 조정하는 수정론이 제기된 바 있고, 흘해가 우로의 아들이 
아니라는 더 먼 후손이라는 견해도 있다. 김광수, ｢신라 상고세계(上古世系)의 재구
성 시도｣, 동양학 3(1973)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백동인, ｢신라 상고기(上古期) 제
사의 정치화｣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4), p.143. 하지만 전설 그 자체로서 
우로 이야기는 완성도가 있으며, 필자는 이점에 주목했다.

19) George Hart, A Dictionary of Egyptian Gods and Goddesses, (2nd ed) 
(London: Routledge, 2005), pp.80-81, pp.11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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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상(祖上)과의 대화

산자는 죽은 자와 대화했다. 삼국사기 권6, 문무왕 8년(668) 11

월 조를 보자.

C-“11월 5일 (문무)왕이 사로잡은 高句麗人 7천명을 데리고 수도

로 들어왔다. 6일에 (문무왕이) 문무신료들을 거느리고(率文武

臣寮) 선조의 묘당에 조알하고(朝謁先祖廟) 고하기를 ‘삼가 先

祖의 뜻(先志)을 이어 唐과 함께 의로운 군사를 일으켜 백제와 

고구려의 죄를 문초해 그 괴수를 처단하매 국운이 태평해졌기

로 이에 감히 고하노니 神靈이여 들어 주오소서.’라고 하였다.

668년 11월 5일 문무왕이 고구려인 7천 명을 포로로 잡아 개선했

다. 왕경 사람들이 그들을 목도하고 고구려 멸망을 확인했다. 앞서 나

당연합군은 660년에 사비성을 함락시키고 백제를 멸망시켰고, 668년 

9월 평양성을 함락시키고 고구려를 이 땅에서 지워버렸다. 이로써 신

라는 삼국통일의 문 앞에 다가섰다.

수백 년 동안 신라를 침공하던 여제(麗濟)가 사라지고 평화가 도래

한 듯했다. 의미가 있는 시점이었다. 문무왕은 신하들을 이끌고 선조

의 묘당을 찾았다. 그리고 고했다. 당과 연합군을 꾸려 고구려와 백제

의 죄를 문초해 그 괴수를 처단하매 국운이 태평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 고하노니 신령(神靈)이여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왕이 조상신의 뜻

으로 전쟁터에서 무사히 돌아왔고, 승리를 할 수 있었으며, 통일된 신

라를 다스리게 할 수 있다고 감사를 전했다.20)

20) 문무왕은 트로이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여 가장 먼저 선조의 묘당을 찾는 아가
멤논을 연상케 한다. 아이스킬로스, 오레스테스(Oresteia), 김창화 옮김 (서울: 평
민사, 1994), pp.42-43, “트로이와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무사히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 신께 감사드리자! 트로이의 일리온 城을 함락시키기 위해 피 흘리
다 죽은 용사들을 기억합시다. 트로이에는 어떤 희망도, 어떤 구원의 가능성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불타버린 트로이에는 오직 그을음과 연기만 남았습니다. 그들의 패
망은 분명한 흔적을 남겼으며, 아직 파괴되지 않은 그들의 영광과 찬란한 역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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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선대왕들에게 7천의 고구려인 포로를 바치는 헌부의식(獻俘儀

式)이기도 했다. 존재의 빚을 아직 다 상환하지 못한 자손들은 자기의 

조상인 구원자와 항상 함께했다. 668년 11월에 문무왕의 묘당 배알의 

구체적인 모습은 687년에 그의 아들 신문왕의 그것을 보면 확연히 드

러난다.

D-①7년(687) 봄 2월, 元子가 출생하였다. 이날 날씨가 음침하여 

어두컴컴했으며, 우레와 번개가 심하였다.

②4월, 音聲署의 長을 卿으로 바꾸었다.

大臣을 보내 祖廟에 제사를 지냈다(遣大臣於祖廟).

③제문은 다음과 같았다. “왕 아무개는 머리를 조아리고 재배

하며, 삼가 太祖大王ㆍ眞智大王ㆍ文興大王ㆍ太宗大王ㆍ文武大王 

영전에 아뢰나이다. 저는 천박한 자질로 숭고한 유업을 이어받

아, 자나깨나 걱정하고 노력하여 편안하게 지낼 틈이 없었으나, 

宗廟의 돌보심과 천지가 내리는 복에 힘입어, 사방이 안정되고 

백성들이 화락하며, 異域의 내빈이 보물을 실어다 바치며, 刑政

이 공평하고 송사가 없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④근자에 와서 도의가 사라진 상태에서 왕위에 있다 보니, 정

의가 어그러지는 것을 하늘이 살펴보고, 천문에 괴변이 나타나

고 해와 별은 빛을 잃어가매, 무섭고 두려움이 마치 깊은 못이

나 계곡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⑤모관 모를 시켜 변변치 못한 제물을 받들어 살아 계신 神靈 

앞에 드리오니, 바라옵건대 미미한 정성을 밝게 살피사 이 하찮

은 몸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철 기후를 순조롭게 해주시며, 5사

의 성과를 틀리지 말게 하시며, 농사가 잘되고 질병이 없어지

며, 먹고 입을 것이 풍족하고, 예의가 갖추어지며, 중외가 평안

하고, 도적이 사라지며, 후손들에게 넉넉함을 남겨주고, 길이 많

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가 아룁니다.”21)

제 잿더미 속에서 짙은 연기와 함께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들에게 되풀이 
하여 감사를 들립니다. …난 이제 집에 돌아가 우선 신에게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21) 삼국사기 권8, 신문왕 7년(687) 2월 조, “七年, 春二月, 元子生. 是日, 陰沈昧暗, 
大雷電. …夏四月, 改音聲署長爲卿. 遣大臣於祖廟, 致祭曰: “王某稽首再拜, 謹言<太
祖大王>ㆍ<眞智大王>ㆍ<文興大王>ㆍ<太宗大王>ㆍ<文武大王>之靈. 某以虛薄, 嗣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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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①687년 봄 2월에 신문왕의 맏아들인　효소왕이 태어났다. 신

문왕은 즉위년(681)에 역적 김흠돌의 딸을 출궁(出宮)시키고(離婚), 

683년 5월 7일에 고(故) 김흠운의 딸과 재혼하여 결실을 보았다. 매

우 경사스러운 날이었다. 하지만 하늘이 저주라도 하듯 대낮에 검은 

구름이 끼어 어두컴컴한 가운데 번개가 내리치고 천둥소리가 울려 퍼

졌다. 왕경(王京)에 거주하는 사람 누구나 그날의 天氣가 갓 태어난 

왕자의 액운을 예언하는 징조로 느꼈을 것이다.

D-②4월, 음성서(音聲署)의 장(長)을 경(卿)으로 격상시켜 조직을 

확대하였다. 음성서는 각종 국가행사에서 음악과 춤을 담당하는 관부

였다. 그것은 이어진 조묘(祖廟)의 참배와 무관하지 않다.22) 삼국사

기 악지(樂志)에 인용된 고기(古記)를 보자.

“정명왕(신문왕) 9년에 왕이 新村에 거동하여 큰 술잔치를 베

풀고 음악을 연주했다. 가무(笳舞)에는 감(監)이 6명, 가척(笳尺)

이 2명, 무척(舞尺)이 1명; 하신열무(下辛熱舞)에는감이 4명, 금

척(琴尺)이 1명, 무척이 2명, 가척(歌尺)이 3명; 사내무(思內舞)

에는 감이 3명, 금척이 1명, 무척이 2명, 가척이 2명; 한기무(韓

岐舞)에는 감이 3명, 금척이 1명, 무척이 2명; 상신열무(上辛熱

舞)에는 감이 3명, 금척이 1명, 무척이 2명, 가척이 2명; 소경무

(小京舞)에는 감이 3명, 금척이 1명, 무척이 1명, 가척이 3명; 

미지무(美知舞)에는 감이 4명, 금척이 1명, 무척이 2명이었다.”

라고 하고 있다.

위의 기록에서 음성서 악단(樂團) 구성이 드러난다. 노래하는 가척

(歌尺), 춤을 추는 무척(舞尺), 피리를 부는 가척(笳尺), 거문고를 연주

하는 금척(琴尺) 등이 그것이다. 제물을 차려놓고 조상의 신령(神靈)을 

崇基, 寤寐憂勤, 未遑寧處. 奉賴宗廟, 獲持乾坤降祿, 四邊安靜, 百姓雍和, 異域來賓, 
航琛奉職, 刑淸訟息, 以至于今. 比者, 道喪君臨, 義乖天鑒, 怪成星象, 火宿沈輝, 戰戰
慓慓, 若墜淵谷. 謹遣使某官某, 奉陳不腆之物, 以虔如在之靈. 伏望: 炤察微誠, 矜恤眇
末, 以順四時之候, 無愆五事之徵, 禾稼豐而疫癘消, 衣食足而禮義備, 表裏淸謐, 盜賊消
亡, 垂裕後昆, 永膺多福. 謹言.”

22) 강진원, ｢신라 중대 종묘제(宗廟制) 운영과 오묘(五廟) 시정(始定)｣, 역사학보 245 
(2020), p.157; 조인성, ｢김대문의 저술｣, 인문학연구 50 (2022), pp.235-236.



신라 왕실의 조상숭배신앙 시론 / 서영교 137

불러내는 의식은 어디에도 존재하며, 그 자리에 음악이 없을 수 없다. 

피리 소리와 거문고의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가척(歌

尺)이 노래를 부르고 무척(舞尺)이 춤을 추는 자리에서 조상에 대한 

참배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D-③의 제문에서 왕이 머리를 조아리고 재배하며, 삼가 태조대왕

(太祖大王)ㆍ진지대왕(眞智大王)ㆍ문흥대왕(文興大王)ㆍ태종대왕(太宗

大王)ㆍ문무대왕(文武大王) 영전에 아뢴다고 했다. 중대왕실이 태조로 

모시는 태조대왕은 ｢문무왕비｣에 성한왕(星漢王)으로 등장한다. 진지

대왕 다음에 위치한 문흥대왕은 진지의 아들 김용춘(金龍春)이고, 다

음에 태종대왕은 김춘추(金春秋)로 용춘의 아들이다. 마지막으로 문무

대왕 김법민은 춘추의 아들이며, 제문을 올린 신문왕의 아버지이다. 

살아 있는 왕은 종묘(宗廟)에 모셔진 직계 조상들의 은총에 먼저 감사

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인사를 했다. 산 자와 죽은 자는 지상과 지하에

서 격리되어 살았지만, 묘당에서 만나 대화하였다.

D-④최근에 왕 자신이 도의(道義)가 사라진 상태에서 왕좌(王座)에 

있었기에, “정의가 어그러지는 것을 하늘이 보고, 천문에 괴변이 나타

나 해와 별은 빛을 잃어가므로, 무섭고 두려움이 마치 깊은 못이나 계

곡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 여기서 신문왕은 속죄의식을 

하고 있다. ①에서 알 수 있듯이 왕은 2개월 전 적자(嫡子)가 태어난 

날 대낮에 먹구름이 하늘을 가려 어두워지고, 번개가 내리치면서 우레

가 울려 퍼진 것에 충격을 받았던 것 같다. 이어지는 ⑤에서 “이 하찮

은 몸을 불쌍히 여기시고.”라고 하고 있다.

조상신은 후손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바라보고 있으며, 궁정에서

건 전쟁터에서건 그의 삶의 노정에서 그를 지탱해 주는 보호자요, 후

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늘을 통해 경고하는 재판관이었다. 여기서 

죄와 벌ㆍ속죄 같은 관념들이 생겨났다. 후손이 어려움에 봉착하면, 

조상의 지혜에 호소하고, 슬픔에 싸이면 위로를, 위험에 빠지면 도움

을, 잘못을 저지른 다음에는 용서를 청했다. 이 종교는 용서를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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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후손만 돌보는 편협성도 있지만, 잘못을 범한 후손을 위로할 줄

도 안다.

D-⑤대신(大臣)을 시켜서 “변변치 못한 제물을 받들어 살아 계신 

신령(神靈) 앞에 드리오니, 바라옵건대 미미한 정성을 밝게 살피사,”라

고 한다. 제단에 제물(祭物)이 진열되어 있었다. 그것을 죽은 자를 봉

양하는 것은 추념식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 제물은 실제로 죽은 사

람을 위한, 오직 그를 위한 것이었다. 죽은 자를 식사 자리에 초대하

기 위해 악단(樂團)이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 

그러면 조상들이 나타나서 제물을 흠향(歆饗)하면서 좋아한다고 믿었

다. 죽은 자는 산자 없이 신이 되어서도 삶을 누릴 수 없었고, 자손도 

조상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었다. 후손에게 조상은 살아 계신 신령

이었다.

신라의 무덤을 발굴해 보면 무기, 갑옷, 장신구, 그릇, 말과 마갑(馬

甲) 등 죽은 자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던 것들을 그와 함께 묻었다. 사

람을 순장하기도 했다.23) 그들은 살아서 주인을 모셨던 것처럼 죽어

서도 그러해야 했다. 신라인들은 조상이 무덤 속에서도 희로애락(喜怒

哀樂) 느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Ⅳ. 죽은 자가 준 신기(神器)

아래의 삼국유사 기록을 보면 원성왕(元聖王, 재위: 785~798)이 

죽은 아버지(효양)로부터 (무열왕계) 조종(祖宗)의 신기(神器) 만파식

적(萬波息笛)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E-①“(元聖)王의 아버지 大角干 孝讓이 祖宗의 萬波息笛을 왕에

23) 삼국사기 권4, 지증왕 3년(502) 3월 조, “殉葬을 금지하였다. 이전에는 왕이 죽
으면 男 5人ㆍ女 5인을 순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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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주었다. 왕이 그것을 얻게 되니 하늘의 은혜를 두텁게 입고 

그 덕이 멀리까지 빛났던 것이다.”

②貞元 2년 丙寅(786) 10월 11일에 日本王 文慶이 군사를 일

으켜 신라를 침략하려 했으나, 만파식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 군

사를 물렸다. 그리고 사자에게 金 50냥을 보내어 피리를 주기

를 청했다. 이에 왕은 사자에게 일렀다. ‘내 듣건대 上世 眞平王 

때에 그 피리가 있었다고 하던데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이듬해 7월 7일에 다시 사자를 보내어 金 1천냥을 가

지고 와서 청하여 말했다. ‘내가 그 신비로운 물건을 보기만 하

고 다시 돌려보내겠습니다.’ 왕은 지난번과 같은 대답으로 이를 

거절하였다. 그리고 銀 3천냥을 그 사자에게 주고, 가져온 金은 

받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냈다. 8월에 사자가 돌아가자 그 피리

를 內黃殿에 보관했다.24) 

위의 이야기는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다. 왕위 계승 순위가 높은 김인문(金仁問, 태종무열왕 차남)의 직계 

손 김주원(金周元)을 제치고 왕위에 즉위한 원성왕이 어떻게 무열왕계 

조종의 만파식적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말인가. 만파식적 탄생 설화

를 보자.

제31대 神文大王의 이름은 정명이고 성은 김씨이다. 開耀元年 

辛巳(681) 7월 7일에 왕위에 올랐다. …이듬해인 壬午 5월 초하루 

海官 波珍飡 박숙청이 아뢰었다. ‘동해에 있는 작은 산 하나가 바

다에 떠서 감은사를 향하여 왔다 갔다. 합니다.’ 왕이 이를 기이하

게 생각하여 日官 김춘질에게 점을 치게 하였다. 일관이 말하기를, 

‘(文武)大王의 아버지께서 지금 海龍이 되어서 三韓을 鎭護하시고 

또한 金庾信公 도 三十三天의 한 아들이 되어 지금 내려와 大神이 

되었습니다. 두 성인이 同德하여 城을 지키는 보물을 내려 주려 하

니 만약 폐하께서 바닷가로 나가시게 되면 값으로 칠수 없는 보물

24) 삼국유사 권2, 원성대왕 조, “王之考大角干孝讓, 傳祖宗萬波息笛. 乃傳於王. 王得
之. 故厚荷天恩其徳逺輝. 貞元二年丙寅十月十一日, 日本王文慶 按日本帝紀, 第五十五
年校勘 061文徳王疑是也. 餘無文慶. 或夲云是王大校勘 062子.舉兵欲伐新羅, 聞新羅
有万波息笛退兵. 以金五十兩遣使請其笛. 王謂使曰, “朕聞上世真平王代有之耳, 今不知
所在.” 明年七月七日, 更遣使以金一千兩請之曰, “寡人願得見神物而還之矣.” 王亦辝以
前對以銀三千兩賜其使, 還金而不受. 八月使還藏其笛扵内黃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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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신문)왕은 기뻐하여 그 달 7일에 利見臺로 가서 그 산을 바라보

고 사자를 보내어 살피게 하였다. 산세는 거북의 머리 형상이었다. 

그 윗켠에 한간(一竿)의 대나무(竹木)가 있었는데, 낮에는 둘이 되

었다가 밤에는 합해져서 하나가 되었다. 사자가 돌아와서 아뢰니 

왕은 感恩寺에 나아가 머물렀다.

다음날 午時에 대나무가 합하여져서 하나가 되니 천지가 진동하

고 바람과 비가 일어나며 7일 동안 계속 캄캄하였다. 그 달 16일

이 되어서야 바람이 자고 파도는 평온하여졌다. 왕이 배를 타고 바

다에서 그 산으로 들어가니 용이 검은 옥대를 받들어서 왕에게 바

치었다. 자리를 같이하여 왕이 묻기를, “이 산에 있는 대나무가 갈

라지기도 하고 혹은 합해지기도 하는데 이는 무슨 까닭인가?”

龍이 대답하기를, ‘비유를 하자면 한 손으로 치면 소리가 나지 

않고 두 손으로 치면 소리가 나는 이치와 같습니다. 이 대나무란 

것은 합해진 연후라야만 소리가 나게 되므로 성왕께서는 소리로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는 아주 좋은 징조이다. 왕께서 

이 대나무를 취하여 피리로 만들어 불면 천하가 화평할 것입니다. 

지금 왕의 아버님(문무왕)께서는 바닷속의 龍이 되셨고 庾信公은 

다시 天神이 되어 두 성인이 마음을 같이하여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보물을 저에게 주어 왕께 바치게 한 것입니다.’ 왕은 놀랍고 기뻤

다. 5색 비단과 金ㆍ玉을 용에게 주고 사자를 보내어 그 대나무를 

베게 한 다음 바다에서 나오니 산과 용은 홀연히 사라지고 보이지 

아니하였다. …

왕이 돌아와 그 대나무를 피리로 만들어서 月城의 天尊庫에 보

관하여 두었다. 이 피리를 불면 적병이 물러나고 병이 나으며, 가

뭄 때에 비가 오고 비가 올 때는 맑아지고 바람은 가라앉고 물결은 

평온하였다. 그래서 이 피리를 萬波息笛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國

寶로 삼았다.25)

위의 기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라 신문왕(神文王)이 즉위 후 

아버지 문무왕을 위하여 동해안에 감은사(感恩寺)를 지었다. 왕 2년

(682)에 해관(海官)이 동해안에 작은 산이 감은사로 향하여 온다고 하

여, 일관(日官)에게 점을 치게 하니, 그가 말했다. 해룡(海龍)이 된 문

무왕과 천신(天神)이 된 김유신이 수성(守城)의 보배를 주려고 하니 나

25) 삼국유사 권2, 萬波息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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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 받으라 하였다고 한다. 폭풍우가 일어난 지 9일이 지나 왕이 그 

산에 들어가니 용이 흑옥대(黒玉帶)를 바쳤고, 용이 왕에게 그 대나무

로 피리로 만들어 불면 천하가 태평해질 것이라 하여, 그것을 가지고 

나와 피리(萬波息笛)로 만들어 보관하였다고 한다.

삼국유사 권2, 만파식적 조에서 일연(一然)이 인용한 사중기를 

보자.

왕은 나라를 다스린 지 21년 만인 永隆 2년(681)에 죽으면서 

동해 가운데 큰 바위 위에 장사하라고 유언하였다. 왕은 평상시 

지의법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죽은 뒤에는 원컨대 나라를 수호

하는 큰 용(龍)이 되어 불교를 받들고 국가를 보위하리라.

문무왕이 평소에 왜병(倭兵)을 막는 호국(護國)의 용이 되겠다고 늘 

말하였고, 이로부터 인하여 동해의 용왕이 된 그가 신문왕에게 국가를 

위호(衛護)하는 ‘흑옥대’와 ‘만파식적’을 내렸다는 신화가 생성되었

다.26) ‘만파식적’은 신라를 진호(鎭護)하기 위해 용이 된 문무왕이 내

려준 호국의 신물(神物)이다.

E-②의 ‘원성대왕’조에서 이 신물이 ‘윗대 진평왕대’의 것으로 기술

되어 있어 신문왕대의 만파식적과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진평왕대

의 것이라고 말한 대목은 원성왕이 만파식적을 보여 달라는 일본 사

신의 청을 거절하기 위해 너무 먼 옛날의 물건이라 그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취지에서 말한 거짓말이라는 점에서 그 내용을 곧이곧대로 받

아들일 수 없는 면이 있다. 더욱이 만파식적으로 인해 일본이 스스로 

신라에 대한 침략을 중단했다는 이야기 그 자체만으로도 이 만파식적

은 왜구를 막기 위해 호국용이 된 문무왕이 신문왕에게 내려준 바로 

그 ‘신물 피리’임이 분명하다.27)

 용왕은 문무왕과 일체화된 신격이다. ‘조종의 만파식적’이 원성왕

26) 김상현, ｢만파식적 설화의 형성과 의의｣, 한국사연구 34 (1981).

27) 윤선태, ｢삼국유사 기이편(紀異篇) ‘원성대왕’ 조(條)의 가치｣, 신라문화제학술발
표회논문집 38 (2017), pp.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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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다시 전수되었다는 이야기는 원성왕이 정당한 왕위의 계승자이

며, 중대 왕실의 계승자이었기 때문에 생성된 것이다. 이기백은 선덕

왕ㆍ원성왕의 등장을 중대 왕실의 전제주의에 대한 ‘안티’로서 설명하

였지만,28) ‘원성대왕’ 조에 보이는 ‘부활한’ 만파식적의 설화로 볼 때 

오히려 하대의 개창자였던 원성왕은 중대 왕실의 영속과 부활을 대외

적으로 자임하였다고 볼 수 있다.29)

그렇다면 원성왕이 만파식적을 얻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일까. 죽은 아버지 효양 角干이 어떻게　무열왕계 조종의 

만파식적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는 말인가. 중대왕실은 진지대왕→문

흥대왕(용춘) →태종대왕(춘추) →문무대왕(법민)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중대 왕실의 뿌리이며 연원(淵源)인 진지왕에 대

한 원성왕의 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794년 그를 모실 봉은사(奉恩

寺, 眞智大王寺)가 원성왕에 의해 완성되었다.30) 고운집(孤雲集)(1933, 

朝鮮總督府博物館慶州分舘寫)에 실린 ｢신라국초월산대숭복사비명(新羅國

初月山大崇福寺碑銘)｣에 나오는 ‘ …一依奉恩故事’의 할주(割註)에 “奉恩

寺烈祖大王奉爲眞智大王追福所建故取爲則”이라 하여 봉은사는 열조대왕

(烈祖大王) 즉 원성왕이 진지대왕의 추복지소로 건립한 것이라 하였다.31)

원성왕은 진지왕에 뿌리를 둔 가지였을 것이다.32) 원성왕이 혈통으

로 진지왕과 이어지지 않았다면, 막대한 재원과 시간ㆍ인력을 투입하

여 봉은사를 건립ㆍ유지할 이유가 있겠는가. 조상숭배는 과시용 절차

가 아니며, 진짜 조상만을 섬겨야 하는 것이 가족 종교의 가장 준엄한 

28) 이기백, ｢신라 혜공왕대(惠恭王代) 정치적 변혁｣, 사회과학 2 (1958); 신라정치
사회사연구 (서울: 일조각, 1990[1974]). 

29) 윤선태, 앞의 글, p.47.

30) 삼국사기 권10, 원성왕 10년(794) 7월 조, “秋七月, 始創奉恩寺.”라고 한다. 삼
국사기 직관지(상)에서 惠恭王 대 奉恩寺成典의 官吏를 두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혜공왕대에 짓기 시작하면서 관부인 봉은사성전을 설치하였고, 794년 7월에 완공되었
다고 볼 수 있다. 봉은사는 혜공왕대에 중대 왕실의 시조격인 眞智王의 원찰인 眞智
大王寺로 건립을 시작했고, 원성왕대 봉은사로 이름 바꾸어 완성되어 진지왕의 원찰
로서 유지되었다. 三品彰英, 三國遺事考証(中) (東京: 塙書房, 1979), pp.121-122; 
이영호, 신라 중대의 정치와 권력구조 (파주: 지식산업사, 2014), pp.295-296.

31) 이영호, ｢신라 중대 왕실사원의 관사적 기능｣, 한국사연구 43 (1983), p.86 註34.

32) 윤선태, 앞의 글,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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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율이다. 자신 조상이 아닌 자를 섬기는 것은 불경이었다. 조상들도 

진짜 자손이 아니면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믿었다. 진짜 후

손이 아닌 자가 제사를 지내면 가족 종교의 모든 원리가 침해된다. 숭

배는 더럽혀지고, 불순해지며, 묘당에 바쳐진 제물은 불경해진다. 그

러면 조상들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영원한 굶주림에 처한다.33)

｢숭복사비(崇福寺碑)｣를 보자. 원성왕이 진지왕을 봉은사에 모신 것

과 같이, 원성왕의 현손 헌강왕도 숭복사를 중창하여 원성왕을 모셨다.

中和 을사년(885) 가을에 (헌강왕이) 하교하시기를, “그 뜻을 잘 

계승하고 그 일을 이어받아 잘 따르며 길이 후손에게 좋은 일을 물

려주는 것이 나에게 달려있을 뿐이니 先代에 세운 鵠寺의 명칭을 

바꾸어 마땅히 大崇福이라 해야 할 것이다. 經을 몸에 지니는 보살

과 寺務의 대강을 맡은 청정한 승려가 좋은 田地로써 공양과 보시

에 이바지하였는데 한결같이 奉恩寺의 전례를 따르라[奉恩寺烈祖大

王奉爲眞智大王追福所建故取爲則]. 故 波珍飡 金元良이 희사한 땅

의 산물로부터 얻는 이익을 운반하는 일이 중대하니 마땅히 正法司

에 위임토록 하라. 그리고 따로 덕망이 있는 두 고승을 뽑아 寺籍

에 올려 常住토록 하면서 冥路에 복을 드린다면 윗자리에 있는 나

로서 幽界까지 살피지 않음이 없게 될 것이고 大緣을 맺은 이로서

도 감응이 있어 반드시 통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34) 

위의 기록을 보면 헌강왕대(中和 을사년[885])에 가서도 봉은사에 

모셔진 진지왕을 추복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원성왕을 모신 숭복사

(崇福寺) 운영을 봉은사의 전례에 따라 하도록 했는데 고승 2명을 뽑

아 상주시켜 명복을 빌게 하고, 희사받은 전지(田地)에서 나오는 수익

을 정법사(政法司)가 관리토록 했다.

33) Numa Denis Fustel de Coulanges, op. cit., (2001), pp.76-81에서 간음에 대
한 처벌이 가혹했던 것은 가짜 후손이 제사를 지내면 조상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영
원한 굶주림에 처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며, 간음으로 태어난 아이는 망혼에게 바쳐진 
제물을 파괴하며, 살아있는 가족이 모르는 사이에 대가 끊긴다고 한다.

34) ｢崇福寺碑｣, “中和乙巳年秋, 敎曰, 善繼其志, 善述其事, 永錫爾類, 在我而已. 先朝所
建鵠寺, 宜易牓爲大崇福. 其持經開士, 提綱淨吏, 南畝以資供施, 一依奉恩故事[奉恩寺奉
爲眞智大王追福所建故取爲則], 其故波珍飡 金元良所捨地利, 輸轉非輕, 宜委正法司. 別
選二宿德, 編籍爲常住, 薦祉于冥路, 則有以見居上位者, 无幽不察, 結大緣者, 有感必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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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성왕은 태종무열왕과 문무왕을 오묘(五廟)에 넣어 제사 지냈다. 

삼국사기 권10, 원성왕 즉위년(785) 2월 조에 개정된 오묘를 보자.

始祖大王-太宗大王-文武大王-興平大王-明德大王

시조대왕(始祖大王)은 미추왕을 말한다. 태종대왕은 태종무열왕 김춘

추이다. 문무대왕은 김춘추의 아들 김법민이다. 흥평대왕(興平大王)은 

원성왕의 조부 위문(魏文)이다. 명덕대왕(明德大王)은 원성왕에게 만파

식적을 전해준 아버지 효양 각간(角干)이다.

삼국사기 권7, 문무왕 20년(680) 3월 조에 왕이 고구려인 보덕

왕 안승에게 예물을 주고 혼인시킨 기록이 보이는데 여기서 혼인의 

당사자가 문무왕의 누이(妹)와 원성왕의 증조부 김의관(金義寬) 사이

에 태어난 여(女)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의관은 태종무열왕 김춘추

의 사위이며, 문무왕의 매부(妹夫)였다. 원성왕의 조부 위문(魏文, 興平

大王)은 문무왕과 생질-외삼촌 관계였다. 또한 그는 태종대왕의 외손

자이기도 하다.35)

갑골문 연구자로서 UC 버클리(Berkeley) 대학 역사학과 교수인 데

이비드 키틀리에 의하면 상(商)의 왕릉에서 초대형 정(鼎) 등 제기류

가 다량 출토되는 현상에 대해 죽은 상의 왕들은 제사를 받는 대상이

자 제사를 올리는 존재로서 조상제사에 계속 참여하였다고 해석한 호

후선(胡厚宣)의 견해를 소개했다. 살아있는 왕이 세대가 낮은 조상에

35) 외손자는 외조부의 제사를 이어갈 수 있었다. 원성왕 집안은 무렬왕가의 통혼권 
안에 있었고, 반복적인 족내혼을 했던 신라 왕실의 사례를 볼 때 두 집안은 부계ㆍ
모계로 중복적으로 연결된 근친일 가능성이 높다. 원성왕의 자손인 경문왕
(861~875)과 헌안왕(857~861)은 父系로 보면 6촌 관계이다. 헌안왕이 사위(경문
왕)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 경문왕의 아들 헌강왕(875~886)은 헌안왕의 외손자이
자 부계로 보면 7촌 관계이다. 헌강왕은 헌안왕을 제사 지낼 수 있다.
George Bühler (Translated), op. cit., (1886), p.149에서 “ …이 딸을 보석으로 
치장하여 너(사위)에게 주노라, 태어날 아들은 나의(외조부) 아들이 될 것이고 나의 
장례를 치러 줄 것이다.”라고 했다. 
Numa Denis Fustel de Coulanges, op. cit., (2001), pp.65-66에서 아테네에서 
그러한 결혼으로 태어난 아이는 외조부의 아들로 여겨졌고, 외조부를 위해 제사를 
지내고 무덤도 돌봤다. 상속자는 사위가 아니라 외손자였다. 그가 성년이 되면 부모
가 살아있어도, 외조부의 유산을 소유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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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접대하면 다음에는 그 조상이 더 세대가 높은 조상을 대접하고 다

시 그 조상은 더 세대가 높은 다른 조상을 접대한다.36) 신라 고분에

서도 적지 않은 제기들이 출토되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

한다.

오묘에서 가장 중요한 성령(聖靈)은 순위에서 마지막 신(主) 원성왕

의 아버지 효양 각간, 명덕대왕이다. 원성왕이 아버지에게 제사를 지

내면, 명덕(효양)은 그의 아버지 흥평대왕에게 제사를 지내고, 흥평(위

문)은 그의 외삼촌　문무왕에게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문무왕이 생질

인 흥평(위문)에게 만파식적을 내려주고, 흥평(위문)은 그 아들 명덕

(효양)에게 그것을 주고, 마지막으로 명덕(효양)이 살아있는 아들 원성

왕에게 그것을 전한다.

원성왕은 묘당에서 돌아간 아버지 효양을 만나 영적인 교감을 유지

했으며 만파식적을 얻었다. 효양은 왕실 가족 정체성의 근원이었다. 그

를 통해 윗대로 이어진 혈연의 계보로부터 원성왕과 그의 정처(正妻) 

숙정부인(淑貞夫人), 그리고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힘을 끌어낼 

수 있었다.37)

Ⅴ. 맺음말

신라의 전쟁 영웅 우로의 비극적 최후와 그의 아내의 복수 이야기

가 한국ㆍ일본기록에서 동시에 전해진다. 고대에 해안을 마주하는 두 

지역의 사람들에게 그의 비극적인 죽음은 깊은 인상을 남겼던 것이 

확실하다.

36) 데이비드 키틀리, 갑골의 세계, 민후기 옮김 (서울: 학연문화사, 2008), p.163과 
註11.

37) 삼국유사 권2, 원성대왕 조, “王之孫有五人. 惠忠太子, 憲平太子. 禮英匝干, 大龍
夫人, 小龍夫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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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국의 왕과 비에 대한 우로의 모욕적 언사는 보복을 불러왔다. 왜

군이 신라를 침공했다. 우로는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하고 홀

로 왜인 군영으로 향했다. 왜인들이 사죄하려고 온 우로를 고문한 후 

참수했다. 그리고 묘지 박탈이란 영겁의 형벌을 내렸다. 우로의 처는 

왜인이 암매장한 남편의 시신을 찾아내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고대 사람들은 죽음으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고 믿지 않았다. 

영혼과 육체가 함께 태어난 것처럼 죽음도 그들을 떼어 놓지 못하며, 

무덤 속에서도 영원히 함께 있다고 믿었다. 사람들은 죽음을 존재의 

해체가 아니라 삶의 단순한 변화로 보았다. 이승에서 짧은 삶과 함께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나지 않고, 현재의 삶 이후에 두 번째 삶을 믿었

다. 그래서 제대로 매장되지 않는 것을 죽음보다 더 두려워했다.

시신이 있어야 제대로 장사를 치를 수 있고, 죽은 자는 무덤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으며, 그들이 지상에 남겨둔 후손들의 봉양을 받을 

수 있다. 암매장된 시신과 영혼은 아무런 제물도 받지 못하고 영겁의 

배고픔에 처한다.

우로의 처는 죽은 남편이 겪게 될 불행을 생각하면서 최후의 방법

을 선택했다. 남편이 유기된 곳을 알고　있는 왜인(宰: 신라 주재 대

사)에게 접근했다.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말을 했다. 왜인에게 자신 

몸을 종신토록 바치겠다고 약속했다. 왕가의 젊은 여인[조분왕녀(助賁

王女)]의 속삭임에 왜인이 넘어갔다. 설렘에 왜인은 그녀에게 시신 암

매장 장소를 알려주었다. 그러자 일격이 가해졌고, 왜인이 피살되었다. 

시신을 찾아낸 후 장사를 치르기 위해 땅을 팠다. 우로의 妻가 사람을 

시켜 왜인(宰)의 시신을 먼저 넣었다. 이어 훼손된 우로의 시신을 복

원하고 염을 한 후 관에 넣었다. 그리고 왜인(宰)의 시신 위해 관을 

올려놓는 입관 의식이 이어졌다. 순장된 왜인은 영겁의 노예가 되었

다. 이제 우로는 무덤 속에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아들로 말미암아 조상들의 망혼에 대한 빚을 갚을 뿐만 아

니라 자신의 불멸도 보장받는다. 우로와 명원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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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흘해가 왕위에 올랐다. 어머니 명원부인이 실종된 아버지의 시신

을 기어코 찾아내 장사를 치렀기에 흘해는 묘당에 제사를 올릴 수 있

었고, 우로는 무덤 속에서 아들의 봉양을 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우로의 처는 남편의 토막 난 시신을 처절하게 찾아내 복원하여 명계의 

신왕(神王)으로 부활시킨, 이집트 오시리스의 처 이시스를 연상케 한다.

668년 문무왕은 고구려ㆍ백제(麗ㆍ濟)를 멸망시킨 후 조상신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조상 신령의 도움이 없었다면 전승(戰勝)을 할 수 없

었다고 고했다. 후손의 봉양을 받기에 조상이 후손을 돕는다고 믿었

다. 그래서 조상을 성찬(聖餐)의 자리에 불러내기 위해 거문고와 피리

를 연주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이러한 의식은 단순히 상징적

인 행위가 아니라, 실제로 죽은 조상과의 영적인 교류를 의미했다.

687년 신문왕은 묘당에서 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도움을 청했

다. “왕 자신이 도의를 다하지 않아, 정의가 어그러지는 것을 하늘이 

보고, 천문에 괴변이 나타나 해와 별은 빛을 잃어가므로, 무섭고 두려

움이 마치 깊은 못이나 계곡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

앞서 적자가 태어난 날 대낮에 먹구름이 하늘을 가려 어두워지고, 

번개가 내리치면서 우레가 울려 퍼진 것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조상

신에게 하찮은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라고까지 했다.

조상신은 후손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바라보고 있으며, 궁정에서

건 전쟁터에서건 그의 삶의 노정에서 그를 지탱해 주는 보호자요, 후

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늘을 통해 경고하는 재판관이었다. 후손은 

어려움에 봉착하면, 조상의 지혜에 호소하고, 슬픔에 싸이면 위로를, 

위험에 빠지면 도움을, 잘못을 저지른 다음에는 용서를 청했다.

원성왕(785~798)은 죽은 아버지가 신기 ‘만파식적’을 내려주었다고 

주장했다. 만파식적은 문무왕(661~680)이 호국의 용이 되어 아들 신

문왕(681~692)에게 내린 신물로, 피리를 불면 천하가 태평해진다는 

전설이 있다. 원성왕은 자신의 혈통적 정당성을 과시하고, 무열왕계의 

정통성을 계승했음을 나타내기 위해 이 신기를 강조했다. 물론 그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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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 없는 것이 아니었다.

먼저 중대왕실은 진지대왕→문흥대왕(용춘) →태종대왕(춘추) →문

무대왕(법민）순으로 이어졌다. 그 뿌리의 연원은 진지왕이다. 794년 

그를 별도로 모신 봉은사(진지대왕사)를 원성왕이 건립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조상이 아니면 제사 지낼 수 없고, 조상도 진짜 자신 후

손이 아닌 자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믿었다. 원성왕은 혈통적으로 

진지왕에 뿌리를 둔 가지였을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원성왕의 혈통이 어떻게 ‘만파식적’의 주인 문무왕까지 이

어지는지 알아보자. 신라 고분군에서 적지 않은 제기(祭器)들이 출토

된다. 죽은 자들은 제사를 받는 대상이자 제사를 올리는 존재로서 조

상제사에 참여한다고 신라인들이 믿었다는 증거로 보고 싶다. 살아있

는 자가 죽은 아버지를 접대하면 다음에는 부(父)는 죽은 할아버지를 

대접하고 다시 조부(祖父)는 더 세대가 높은 다른 조상을 접대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원성왕이 오묘에 모신 왕들은 이러하다. 시조대왕(始祖大王, 미추

왕)-태종대왕(太宗大王, 문흥의 외조부 김춘추)-문무대왕(文武大王, 

문흥의 외삼촌)-흥평대왕(興平大王, 원성왕의 祖父)-명덕대왕(明德大

王, 원성왕의 父)이다. 원성왕이 아버지 명덕에게 제사를 지내면 부

(父)는 할아버지 흥평에게 제사를 지내고, 조부(祖父)는 그의 외삼촌 

문무왕에게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문무왕은 생질 흥평에게 만파식적

을 내리고, 흥평은 아들 명덕에게 그것을 건넨다. 마지막으로 명덕이 

살아있는 아들 원성왕에게 만파식적을 전한다.

신라인들이 이러한 순차식 상향 제사와 신기의 하달 순서를 믿었기

에 원성왕은 죽은 아버지에게 만파식적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삼국유사 권2, 원성대왕 조에서 일연은 이렇게 적고 

있다. “왕이 그것(만파식적)을 얻게 되니 하늘의 은혜를 두텁게 입고 

그 덕이 멀리까지 빛났다.”

산자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허물고, 죽은 조상과 소통하며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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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삶의 방향을 정했다. 후손은 묘당에서 조상과 교감을 유지하면서 

힘을 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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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cestor Worship Beliefs of 
the Silla Royal Family

Seo Young-kyo
Professor, College of Humanities & Social Science, Jungwon University

Uro’s wife searched for her husband’s body. People feared the 
abandonment of a body without a funeral more than death. A 
funeral can be held only with a body, and the dead are meant to 
be supported by their descendants. The dead can find peace in the 
grave if a body is abandoned.

Uro’s wife chose the last resort. She approached a Japanese 
man who knew where her husband was buried and offered to give 
him her body. He told her the location. She had someone kill the 
Japanese man and found her husband’s body. Then, she dug up the 
ground to hold the funeral. She threw the Japanese man’s body 
into it. Uro was placed on top of the Japanese corpse. The 
Japanese had to live as Uro’s slaves forever.

In 668, King Munmu destroyed Goguryeo. Upon returning to 
Silla, King Munmu visited his ancestors’ tombs and expressed his 
gratitude. “I could not have won the war with the help of my 
ancestors.” In 687, King Sinmun confessed to his ancestors at the 
tomb. “The heavens see that I am not doing my duty an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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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being distorted. Strange events are appearing and the sun and 
stars are losing their light. Thus, I am terrified and afraid. It is 
as if I am falling into a deep pond or valley.” Earlier, on the day 
the prince was born, the king was shocked when dark clouds 
gathered in the middle of the day, lightning struck, and a loud 
noise resonated. 

King Wonseong (785–798) claimed that his dead father had 
given him the flute of peace from the gods. In 794, King 
Wonseong built a temple for King Jinji. It is highly likely that 
King Wonseong was a descendant of King Jinji by bloodline. This 
article will examine how King Wonseong’s lineage led to King 
Munmu, the owner of the flute of peace. Many ritual tools have 
been discovered in Silla tombs. This is evidence that the Silla 
people believed that the dead participate in ancestral rites as both 
objects of worship and beings who offer sacrifices. When King 
Wonseong performed a ritual for his father, Myeongdeok, his 
father performed a ritual for his grandfather, Heungpyeong, who 
then performed a ritual for his maternal uncle, King Munmu. Then, 
King Munmu gave the peace flute to his nephew, Heungpyeong, 
who then passed it on to his son, Myeongdeok. Finally, 
Myeongdeok gave the peace flute to his living son, King 
Wonseong.

The Silla people believed in this order of sacrifice and the 
passing down of the peace flute. That is why King Wonseong 
could claim that he received the flute from his dead father. 
Descendants broke down the barrier between this world and the 
next, communicated with their dead ancestors, and determined the 
direction of their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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